
Methyl Acetate 분해공정 개발
SKI, 초산·메탄올재분리 활용 … 연간 1 5억원 수익 기대

선경인더스트리가 PTA 부산물인 Methyl Acetate를 폐수로 처리하지 않고 반응증류( R e a c t i v e

D i s t i l l a t i o n )를 이용하여 초산·메탄올로 분리해 재활용하는 메틸아세테이트 가수분해공정을 개발했

다.

SKI 석유화학연구소는 1 4억원의 개발비를 투자, 94년부터 2년6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반응증류공

정 개발에 성공, 연간 3 5 0 0톤 처리규모의 메틸아세테이트 분해시설을 울산공장에 설치해 가동에 들

어갔다.

새로 개발된 반응증류탑은 역반응을 최소화시키고, 반응

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응과 증류가 동시에 진행되

도록 설계되어 있어 9 8 %이상의 반응효율을 얻을 수 있

다.

또 반응증류로 인해 1단계의 증류과정만으로도 초산과

메탄올을 회수할 수 있어 공정이 간단하고 투자비가 기

존공정보다 6 5 %가량 줄일 수 있으며, 에너지 사용을

25~ 30%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기존공정은 반응기의 효율이 3 8 %로 낮고 분리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비와 에너지가 소

요되었다.

PTA 및 PVA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메틸아세테이트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고 끓는점이

5 7。C로 낮아 포집이 어려워 대부분 대기로 방출되었으며 포집된 메틸아세테이트도 폐수로 처리되었

고 일부공장에서만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.

S K I는 메틸아세테이트 가수분해 반응으로 생산되는 초산과 메탄올은 PTA 및 D M T공정의 원료와

용매로 사용되어 연간 약 1 5억원의 수익증대와 환경보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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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문 SKI공정기초공정

3 5 %

5 / H o u r

4 0억원/ 1만톤

5억원/ y

S K I가 개발한 MA 반응증류공정

수 율 9 8 %

반응시간 1 / H o u r

투자비 1 5억원/ 1만톤

에너지 및 운전비용 3 . 5억원/ y


